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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초록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job-seeking efficacy of job seekers. Through this study, I seek ways to improve the job-seeking efficacy and to provide basic data of effective employment education by applying necessary job training factors. The problem of this study is as follows. First, Is there a difference in job-seeking efficacy depending on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s of job seekers? Second, What are the effects of job seekers' self-efficacy on job-seeking efficacy? Third, What are the effects of job seeker's social support on job-seeking efficacy? Fourth, What are the effects of job seekers'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job-seeking efficacy?

          The subjects of this study were job seekers from five universities, one female labor development center, and one job seeker center for middle-aged people in Busan. Data were analyzed by using SPSS 23 statistical program frequency analysis, correlation analysis, reliability analysis, t-test, ANOVA,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The result of this study is job seekers'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job-seeking efficacy, the self-efficacy(sub-factors: academic efficacy, self-regulation efficacy) and social support(sub-factors: evaluation support). Therefore, when developing a career education program for job seekers, they should be structured into programs that can improve academic efficacy, self-regulatory efficacy, and provide evaluative support. In particular, in order to improve the academic efficacy that has the greatest effect on the job–seeking efficacy,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learners and to plan the employment education program considering their education needs.

        

      

      
        Keywords: 
Self-efficacy, Social support, Job-seeking efficacy, Job seekers

      

    

    

  
    
      Ⅰ. 서 론
      
        1.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사회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실업인구에 대한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2017년 4월 기준 공식 실업률이 4.2%로, 지난 2017년 2월의 실업률 5%에 비해 조금 낮아졌으나 여전히 심각한 상태이다. 실업자 수는 117만 4,000명가량으로(2011년 5월 기준) 관련 통계가 작성되기 시작한 이후 최대 수준이다. 취업을 준비 중인 다양한 구직자들이 여러 가지 이유로 취업에 대하여 걱정과 불안을 느끼고 있으며, 이에 따라 (재)취업준비생들 및 취업 관련 교육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이들의 궁극적인 목표는 취업으로, 성공적인 취업을 위해 필수적인 요인에는 구직 효능감이 가장 중요하다. 특히 내면적으로 구직활동을 성공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스스로에 대한 확신(Wanberg et al., 1996), 다양한 구직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Bandura, 1986)과 같은 구직효능감이 중요하다. 구직자의 구직효능감이 높을수록 구직활동에 적극적이며(Nesdale & Pinter, 2000), 이러한 구직효능감은 재취업 기대와 노력에 영향을 미치고 이후 실제 재취업 가능성에도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구직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자신이 구직활동을 성공적으로 할 능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실직상황에서도 인내심을 가지고 도전과 노력을 기울인다. 또한 이전보다 더 적합한 직무를 선택하기 때문에 높은 직무만족도를 보일 가능성이 있다(Gang, 2012). 즉, 구직효능감이 높으면 구직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구직 중에 어려운 일이 생기더라도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나아갈 수 있다.

        자기효능감은 학습자의 수행과제를 위해 필요한 학습 자원의 조직화,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판단 능력과 효율적인 실행력에 대해 자기 자신에게 갖는 믿음(Bandura, 1986)이다. 이러한 자기효능감은 직업선택에 관한 의사결정이나 구직활동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졌다(Kim, 2007). 사회적 지지는 개인이 다양한 대인관계로부터 받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 도움을 말하며, Seo(2011)는 대학 졸업예정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에서 사회적 지지가 구직효능감에 영향을 미친다고 하였다. 청년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자기효능감, 사회적지지, 구직효능감에 대한 선행연구는 많았지만 다양한 연령층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한 연구는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는 다양한 연령의 구직자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어떠한지 알아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를 통해, 취업에 중요한 요인인 구직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한 방안을 모색하여, 향후 취업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구직자들에게 필요한 요인을 교육내용에 적용하여 효과적인 취업교육의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2. 연구 문제
        
          	첫째, 구직자의 개인 특성에 따라 구직효능감에 차이가 있는가?


          	둘째, 구직자의 자기효능감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셋째, 구직자의 사회적 지지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넷째, 구직자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어떠한가?


        

      

    

    

  
    
      Ⅱ. 이론적 배경
      
        1. 자기효능감
        
          가. 자기효능감의 개념
          Bandura(1982)는 자기효능감이란 성공적으로 주어진 과제 및 행동을 실현할 수 있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신념으로, 행동의 선택과 수행 간에 직접적인 관련이 있어 행동의 변화를 예측하는데 유용하다고 하였다. 즉, 자신의 능력에 대한 믿음뿐만 아니라,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기술을 포함하는 개념(Lee, 2017)이며, 주어진 상황에서 얼마나 유능할 것인가에 대한 개인의 판단인 동시에 특정 행동을 수행할 수 있는가에 대한 개인의 신념 및 기대감을 말한다(Lee, 2017).

          자기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문제 상황을 두려워하거나 회피하지 않고, 적극적이며 인내심 있게 대처할 것이며, 자기효능감이 낮은 사람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로 인하여, 극복할 수 있는 문제도 회피하려고 하고 조금 만 더 노력하면 성공할 수 있는 일도 쉽게 포기함으로써, 능력 신장의 기회를 놓치게 된다고 하였다(Bandura, 1982).

        

        
          나. 자기효능감의 구성요인
          자기효능감은 보다 구체적인 상황에서 지각하는 능력으로 자기조절 효능감, 학업적 효능감, 매체 효능감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Choi, 2010). 학업적 효능감과 자기조절 효능감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Bandura(1986)는 학업적 효능감을 학업 상황에서 학습자가 과제 수행을 위해 관련 행위의 조직과 실행해 나가는 것에 대한 자신의 능력에 대한 판단이라고 정의하였다(Bandura, 1986). 

          자기조절 효능감이란 개인이 어떤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자아관찰, 자아판단, 자아반응과 같은 자기조절을 탁월하게 수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효능기대라 할 수 있으며, 개인이 어떤 과제를 달성하기 위해 자기 관찰인 인지과정과 자기 판단, 자기 반응인 동기과정을 잘 활용할 수 있는가에 대한 효능기대이다(Bandura, 1986). 

          본 연구에서는 Bandura의 자기효능감 정의를 바탕으로 자기효능감의 하위요인을 학업적 효능감과 자기조절 효능감으로 구성하고자 한다.

        

      

      
        2. 사회적 지지
        
          가. 사회적 지지의 개념
          사회적 지지는 타인으로부터 제공되는 각종 자원을 말하며 부모나 친구 등 주위로부터의 지지는 긍정적인 자아개념을 형성하고 향후 자신의 진로 결정에도 큰 영향력을 미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ark & Lee, 2008). 또한 사회적 지지는 사람들의 스트레스를 감소시키며 우울이나 불안 증상을 완화시킴으로써 적응을 돕는 중요한 사회적, 심리적 요인이라고 하였다(Kang, 2012). 

        

        
          나. 사회적 지지의 구성요인
          사회적 지지의 구성요인은 크게 지지의 제공자인‘지지원(支持源)’과 제공되는‘사회적 지지의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지지원이란 한 개인이 가진 대인관계로부터 얻을 수 있는 모든 긍정적인 자원을 말한다(Kwon et al., 2012). 

          Park(1985)은 여러 학자의 연구를 분석하여 사회 지지 형태를 크게 네 가지 범주로 구분하였다. 첫째는 존경, 애정, 신뢰, 관심, 경험의 행위를 포함한 정서적 지지, 둘째는 직업의 기회를 알려주거나 직업을 구하는 방법을 가르쳐 주는 것 등과 같은 개인이 문제에 대처하는 과정에서 이용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정보적 지지, 셋째는 일을 대신해 주거나 돈, 물건을 제공하는 등 필요시 직접적으로 돕는 행위를 포함한 물질적 지지이다. 넷째는 자신의 행위를 인정해 주거나 부정하는 등 자기평가와 관련된 정보를 전달하는 평가적 지지이다.

          본 연구에서는 Park(1985)의 사회적 지지 개념을 바탕으로 구직자들의 내적, 감정적인 요인인 정서적 지지, 평가적 지지로 구성하였다.

        

      

      
        3. 구직효능감
        
          가. 구직효능감의 개념
          구직효능감이란 다양한 구직행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을 것이라는 개인의 능력에 대한 믿음을 의미한다(Wanberg & Kammeyer-Mueller, 2000). 이러한 구직효능감은 많은 연구에서 취업 성과를 높이는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밝혀졌다. 구직효능감이 높은 구직자는 취업 면접이 실제 구직으로 연결되는 경우가 많았다(Seo, 2011). 이는 구직효능감이 높은 사람은 적극적인 직업탐색 활동을 하고, 불안의 수준이 낮으며 높은 성취 욕구를 보이며 그로인해 취업 가능성도 높아지기 때문이다(Saks & Ashforth, 2000).

        

        
          나. 구직효능감의 구성요인
          구직효능감에 구성요인으로 구직목표, 구직 동기, 구직강도, 구직기술을 말할 수 있다.

          구직목표는 원하는 직무, 직업 등에 대하여 얼마나 명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에 관한 것이고(Kim, 2009), 구직동기는 자신의 부정적인 감정을 다스리고 미취업 상태에 있는 개인이 직장 또는 직업을 찾기 위해 구체적 계획을 세워 실행하는 힘(Park, 2001)이다. 구직강도는 구직자가 일정한 기간 동안 다양한 구직자원을 이용하여 실제로 이행하는 구직활동의 정도를 의미하며, 이력서를 준비하거나 구직기관에 문의하는 등의 구직행동 말하며(Kanfer et al., 2001), 구직기술은 직업생활을 해나감에 있어 주어진 직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하는데 요구되는 기초적 능력으로서의 직업능력과 효과적인 구직을 위한 구직방법 및 구직활동에 대한 지식과 수행능력을 포괄하는 개인의 구직역량을 의미한다(Latham, 198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구직효능감의 하위요인 중 구직자의 심리적, 감정적인 요인으로 분류할 수 있는, 구직목표와 구직동기에 초점을 맞추어 연구를 진행하였다.

        

      

    

    

  
    
      Ⅲ. 연구 방법
      
        1. 연구 대상
        부산광역시에 소재한 대학교 5곳, 여성인력개발센터 1곳, 중장년일자리희망센터 1곳에서 취업교육을 수강하며 구직활동을 하고 있는 남녀 구직자 총 300명을 대상으로 하였다. 설문은 2017년 10월 16일부터 10월 30일까지 설문지를 배부하여 251부를 회수하였고, 이 중 답변이 중복되고 불성실하게 응답한 설문지 27부를 제외한 최종 224부의 설문지를 분석하였다. 

      

      
        2. 측정 도구
        
          가. 자기효능감 척도
          자기효능감 측정도구는 Bandura의 자기효능감 이론의 개념에 근거하여 개발된 척도지를 Kim et al.(2001)와 Ha(2005)가 성인학습자에 맞게 수정하였다. 본 검사도구를 Jang(2016)이 학업적 자기효능감과 자기조절 효능감 2요인으로 재구성하여 사용한 검사지를 사용하였다. 본 설문지의 자기효능감은 두 가지의 하위요인 학업적 효능감(5문항), 자기조절 효능감(5문항)의 총 10문항으로 구성하였다. 자기효능감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결과는 <Table 1>과 같다.

          
            <Table 1>  
				
            

            
              Self-efficacy scale item composition and reliability by sub-factors
            
            

          

          
            
              
                	Sub-factor
                	Item
                	Item number
                	Cronbach’s α
              

            
            
              	Academic efficacy
              	1, 2, 3, 4, 5
              	5
              	.811
            

            
              	Self-regulated efficacy
              	6, 7, 8, 9, 10
              	5
              	.790
            

            
              	Total
              	
              	10
              	.870
            

          

          

          자기효능감 Cronbach‘s α 계수는 학업적 효능감이 .811, 자기조절 효능감이 .790, 문항 전체의 신뢰도가 .870으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의 측정변인 모두 내적 일관성이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어 측정도구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나. 사회적 지지 척도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는 Park(1985)이 개발하고 Choi(2011)가 수정·보완하여 사용한 검사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지지의 하위요인 가운데 감정적인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정서적 지지(7문항), 평가적 지지(6문항)의 총 13문항으로 설문지를 재구성하였다. 사회적 지지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Table 2>  
				
            

            
              Social support scale item composition and reliability by sub-factors
            
            

          

          
            
              
                	Sub-factor
                	Item
                	Item number
                	Cronbach’s α
              

            
            
              	Emotional supports
              	1, 2, 3, 4, 5, 6, 7
              	7
              	.945
            

            
              	Evaluation support
              	8, 9, 10, 11, 12, 13
              	6
              	.949
            

            
              	Total
              	
              	13
              	.967
            

          

          

          사회적 지지 Cronbach’s α 계수는 정서적 지지가 .945, 평가적 지지가 .949, 문항 전체의 신뢰도가 .967로 나타나 사회적 지지의 측정변인 모두 내적 일관성이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어 측정도구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라. 구직효능감 척도
          구직효능감 측정도구는 Yoon(2016)의 대학생의 구직효능감에 관한 연구에서 사용한 검사지를 본 연구의 목적에 맞게 재구성하여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구직효능감의 하위요인 가운데 감정적인 요인을 측정하기 위한 구직목표(5문항), 구직동기(6문항)의 총 11문항으로 설문지를 재구성하였다. 구직효능감 측정도구의 신뢰도 검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Table 3>  
				
            

            
              job-seeking efficacy scale item composition and reliability by sub-factors
            
            

          

          
            
              
                	Sub-factor
                	Item
                	Item number
                	Cronbach’s α
              

            
            
              	Job goal
              	1, 2, 3, 4, 5
              	5
              	.920
            

            
              	Job motivation
              	6, 7, 8, 9, 10, 11
              	6
              	.840
            

            
              	Total
              	
              	11
              	.903
            

          

          

          구직효능감 Cronbach’s α 계수는 구직목표가 .920, 구직동기가 .840, 문항 전체의 신뢰도가 .903으로 나타나 구직효능감의 측정변인 모두 내적 일관성이 있는 문항으로 구성되었음을 알 수 있어 측정도구의 신뢰성이 확보되었다.

        

      

      
        3. 자료 분석
        수집한 자료를 분석하기 위해 SPSS 23 프로그램을 활용하였고, 유의수준 .05를 기준으로 통계적 유의성 여부를 판단하였다. 본 연구의 통계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첫째, 측정도구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신뢰도 분석을 실시하여, 크론바흐의 알파 계수를 산출하였다.


          	둘째, 개인 특성에 따른 구직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독립표본 t-검정 및 일원배치 분산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해 중다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Ⅳ. 연구 결과
      
        1. 개인 특성에 따른 구직효능감의 차이
        구직자의 개인 특성에 따른 구직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구직효능감의 하위요인인 구직목표와 구직동기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가. 개인 특성에 따른 구직목표의 차이의 결과는 <Table 4>와 같다.

        개인 특성(성별, 연령, 결혼상태, 최종학력, 취업 관련 자격증 유무, 취업경험 유무, 경력 기간)에 따른 구직목표에 대하여 집단별 평균비교를 실시한 결과 유의미한 차이가 없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논의를 해보면, 4년제 대학생의 개인특성에 따라 구직목표에 차이가 있었던 Kwon(2016)의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차이는 연구의 대상이 다르기 때문으로 분석된다.

        
          <Table 4>  
				
          

          
            Difference of Job goal according to personal characteristics
          
          

        

        
          
            
              	division
              	Item
              	Average(Standard Deviation)
              	F/T
            

          
          
            	gender
            	man
            	3.64(.89)
            	1.049
          

          
            	woman
            	3.44(.86)
          

          
            	age
            	20's
            	3.58(.94)
            	.969
          

          
            	30's
            	3.29(.81)
          

          
            	40's
            	3.45(.82)
          

          
            	50's
            	3.56(.77)
          

          
            	More than 60's
            	3.78(1.12)
          

          
            	married
            	single
            	3.53(.92)
            	1.055
          

          
            	married
            	3.50(.84)
          

          
            	Final education
            	Less than middle School
            	3.00(1.36)
            	1.745
          

          
            	high school 
            	3.42(.87)
          

          
            	college
            	3.50(.71)
          

          
            	University
            	3.52(.91)
          

          
            	more than Graduate
            	4.00(.50)
          

          
            	Employment certificate
            	have
            	3.53(.89)
            	.214
          

          
            	none
            	3.51(.87)
          

          
            	Work experience
            	have
            	3.50(.84)
            	1.224
          

          
            	none
            	3.56(.95)
          

          
            	Career duration
            	Less than 1 year
            	3.65(.68)
            	1.893
          

          
            	1∼5 year
            	3.47(.94)
          

          
            	5∼10 year
            	3.33(.83)
          

          
            	10∼15 year
            	3.25(.75)
          

          
            	more than 15 year
            	3.78(.74)
          

        

        

        나. 개인 특성에 따른 구직동기의 차이의 결과는 <Table 5>와 같다.

        개인 특성에 따른 구직동기에 대하여 집단별 평균비교를 실시한 결과 경력 기간에서만 F=3.601, p=0.08 (p<.01)로 유의미한 차이가 나타났다. 특히, 경력 15년 이상이 평균 3.71, 표준편차 .57로 가장 높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더 큰 자신감을 가진 사람이 직면하는 도전이나 장애에 대하여 더 큰 노력과 지속성을 보인다(Cervone et al., 1991)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즉, 경력기간 15년 이상 구직자들은 자신의 오랜 경력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구직의 원동력이 되어, 구직하면서 맞닥뜨리는 어려운 상황을 잘 극복하고 자신감 있게 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Table 5>  
				
          

          
            Difference of Job motivation according to personal characteristics
          
          

        

        
          
            
              	division
              	Item
              	Average(Standard Deviation)
              	F/T
            

          
          
            	gender
            	man
            	3.44(.71)
            	2.739
          

          
            	woman
            	3.30(.65)
          

          
            	age
            	20's
            	3.34(.65)
            	.847
          

          
            	30's
            	3.19(.66)
          

          
            	40's
            	3.41(.67)
          

          
            	50's
            	3.45(.70)
          

          
            	More than 60's
            	3.41(.93)
          

          
            	married
            	single
            	3.36(.67)
            	.477
          

          
            	married
            	3.35(.69)
          

          
            	Final education
            	Less than middle School
            	3.23(1.39)
            	.232
          

          
            	high school 
            	3.29(.71)
          

          
            	college
            	3.36(.61)
          

          
            	University
            	3.37(.66)
          

          
            	more than Graduate
            	3.44(.57)
          

          
            	Employment certificate
            	have
            	3.43(.70)
            	.689
          

          
            	none
            	3.28(.65)
          

          
            	Work experience
            	have
            	3.37(.71)
            	3.875
          

          
            	none
            	3.32(.60)
          

          
            	Career duration
            	Less than 1 year
            	3.29(.69)
            	3.601**
          

          
            	1∼5 year
            	3.29(.77)
          

          
            	5∼10 year
            	3.37(.67)
          

          
            	10∼15 year
            	3.00(.73)
          

          
            	more than 15 year
            	3.71(.57)
          

        

        
          
            ** p<.01 
          

        

        

      

      
        2. 자기효능감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구직자의 자기효능감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구직효능감의 하위요인인 구직목표와 구직동기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가. 자기효능감이 구직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결과는 <Table 6>과 같다. 보이는 바와 같이 학업적 효능감은 t=4.426, p<.001, 자기조절 효능감은 t=2.234, p<.05로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의 전체 하위요인이 구직목표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면 구직목표도 함께 높아짐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진로를 결정하였으나 진로준비행동에 소극적인 학습자의 학업적 자기효능감을 높이면 진로준비행동을 높일 수 있다(Kim, 2016)는 연구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즉, 구직자의 학업적 효능감이 높아지면 스스로 학습하는 힘과 자신감이 생기는데, 이것이 구직을 준비하고 구직목표를 설정하는 데에 도움이 된 것으로 분석된다.

        
          <Table 6>  
				
          

          
            Effect of Self-efficacy on Job goal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S.E
              	
                β
              
            

          
          
            	Job goal
            	(constant)
            	1.152
            	.306
            	
            	3.772
            	.000
          

          
            	academic efficacy
            	.457
            	.103
            	.345
            	4.426
            	.000
          

          
            	self-regulated efficacy
            	.238
            	.106
            	.174
            	2.234
            	.026
          

        

        

        나. 자기효능감이 구직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결과는 <Table 7>과 같다. 보이는 바와 같이 학업적 효능감은 t=3.863, p<.001, 자기조절 효능감은 t=6.129, p<.001로 이러한 결과는 자기효능감의 전체 하위요인이 구직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나 자기효능감이 높아지면 구직동기도 함께 높아짐을 알 수 있다. 

        
          <Table 7>  
				
          

          
            Effect of Self-efficacy on Job motiva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S.E
              	
                β
              
            

          
          
            	Job motivation
            	(constant)
            	.878
            	.208
            	
            	4.212
            	.000
          

          
            	academic efficacy
            	.272
            	.071
            	.267
            	3.863
            	.000
          

          
            	self-regulated efficacy
            	.445
            	.073
            	.423
            	6.129
            	.000
          

        

        

        이러한 결과는 구직자가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적절하게 조절할 수 있어야 구직활동이 꾸준히 지속될 수 있다(Kuk, 2014)는 연구 결과와 맥을 같이 한다. 즉,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은 구직자는 구직 과정 중에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여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구직을 위해 노력해나간다고 분석된다.

      

      
        3. 사회적 지지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구직자의 사회적 지지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해, 구직효능감의 하위요인인 구직목표와 구직동기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가. 사회적 지지가 구직목표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결과는 <Table 8>과 같다. 보이는 바와 같이 정서적 지지는 t=1.228, p=.221, 평가적 지지는 t=1.870, p=.063으로 유의수준이 .05보다 크게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사회적 지지의 전체 하위요인인 정서적 지지와 평가적 지지가 구직목표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8>  
				
          

          
            Effect of Social support on Job goal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S.E
              	
                β
              
            

          
          
            	Job goal
            	(constant)
            	1.900
            	.297
            	
            	6.389
            	.000
          

          
            	emotional supports
            	.170
            	.138
            	.145
            	1.228
            	.221
          

          
            	evaluation support
            	.248
            	.133
            	.221
            	1.870
            	.063
          

        

        

        나. 사회적 지지가 구직동기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한 결과는 <Table 9>와 같다. 보이는 바와 같이 평가적 지지는 t=3.310, p<.01로 구직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나 평가적 지지가 높아지면 구직동기도 함께 높아짐을 알 수 있다.

        
          <Table 9>  
				
          

          
            Effect of Social support on Job motivation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S.E
              	
                β
              
            

          
          
            	Job motivation
            	(constant)
            	1.640
            	.214
            	
            	7.672
            	.000
          

          
            	emotional supports
            	.127
            	.099
            	.141
            	1.281
            	.202
          

          
            	evaluation support
            	.315
            	.095
            	.365
            	3.310
            	.001
          

        

        

        하지만 정서적 지지는 t=1.281, p=.202로 유의수준이 .05보다 크게 나타나 구직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선행연구를 바탕으로 논의를 해보면, 4년제 대학 졸업예정자의 정서적지지가 구직동기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Seo, 2011)는 연구결과와 일치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는 본 연구의 대상이 대학생을 포함함 다양한 연령층의 구직자들이기 때문에, 높은 연령과 경력 기간이 긴 구직자들의 경우 대학생들보다 상대적으로 가족이나 친구로부터 영향을 덜 받는다고 분석할 수 있다.

      

      
        4.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요인을 알아보기 위한 결과는 <Table 10>과 같다. 보이는 바와 같이 학업적 효능감은 t=4.422, p<.001, 자기조절 효능감은 t=3.662, p<.001, 평가적 지지는 t=2.791, p<.01로 구직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이들은 정적 상관관계로 나타나 학업적 효능감, 자기조절 효능감, 평가적 지지가 높아지면 구직효능감도 함께 높아짐을 알 수 있다. 

        
          <Table 10>  
				
          

          
            Effect of Self-efficacy and Social support on Job-seeking efficacy
          
          

        

        
          
            
              	dependent variable
              	independent variable
              	Unstandardized Coefficients
              	Standardized Coefficients
              	t
              	p
            

            
              	B
              	S.E
              	
                β
              
            

          
          
            	job-seeking efficacy
            	(constant)
            	.688
            	.226
            	
            	3.041
            	.003
          

          
            	academic efficacy
            	.323
            	.073
            	.314
            	4.422
            	.000
          

          
            	self-regulated efficacy
            	.273
            	.074
            	.258
            	3.662
            	.000
          

          
            	emotional supports
            	-.055
            	.091
            	-.061
            	-.603
            	.547
          

          
            	evaluation support
            	.238
            	.085
            	.274
            	2.791
            	.006
          

        

        

        하지만 정서적 지지는 t=-.603, p=.547로 유의수준이 .05보다 크게 나타나 구직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않는 것으로 볼 수 있다. 

      

    

    

  
    
      Ⅴ. 결론 및 제언
      
        1. 결론
        본 논문은 구직자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내린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구직자의 개인 특성에 따른 구직효능감의 차이를 알아본 결과, 구직목표에서 유의한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지만, 구직동기에서는 유의한 차이가 나타났다. 자격증 유무에 따른 구직동기에 차이가 있었던 Yoon(2016)의 연구와 비교하여, 본 연구에서는 구직자의 경력 기간에 따른 구직동기에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 구직자 중, 경력 기간 15년 이상인 구직자의 구직효능감이 가장 높았다. Cervone et al.(1991)는 자신의 능력에 대하여 더 큰 자신감을 가진 사람은 직면하는 도전이나 장애에 대하여 더 큰 노력과 지속성을 보인다고 하였다. 이는 경력 기간 15년 이상 구직자의 오랜 경력에서 나오는 자신감이 구직의 원동력이 되어, 구직하면서 맞닥뜨리는 어려운 상황을 극복하고 자신감 있게 임할 수 있었던 것으로 분석된다.

        둘째, 구직자의 자기효능감이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자기효능감(하위요인: 학업적 효능감, 자기조절 효능감)이 구직효능감(하위요인: 구직목표, 구직동기)에 모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구직효능감의 하위요인별로 살펴보면, 구직목표에는 학업적 효능감이 자기조절 효능감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im(2016)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여 구직자의 학업적 효능감이 높아지면 스스로 학습하는 힘과 자신감이 생기는데, 이것이 구직을 준비하고 구직목표를 설정하는 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 것으로 분석된다. 구직동기에는 자기조절 효능감이 학업적 효능감보다 더 큰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Kuk(2014)의 연구와 맥을 같이 하여 자기조절 효능감이 높은 구직자들은 구직 과정 중에 힘들거나 어려운 일이 생겼을 때, 자신의 생각과 감정을 조절하여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구직을 위해 노력해나간다고 분석된다. 따라서 구직자들의 자기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도록 학습자의 특성(연령별, 경력 기간별 등)에 따른 교육 요구를 분석하여 교육프로그램을 기획할 필요가 있다.

        셋째, 구직자의 사회적 지지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사회적 지지(하위요인: 평가적 지지)만 구직효능감(하위요인: 구직동기)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구직자가 자신이 내린 선택에 대한 확신이 부족할 때, 가족이나 친구들이 그 결정에 대하여 공정하게 평가해주면 자기 확신을 갖고 더욱 자신감 있게 구직활동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된다. Kanfer & Hulin(1985)은 스스로 구직활동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는 높은 자기 확신을 갖고 있는 실업자의 경우 구직강도가 높을 뿐만 아니라 구직 성공률도 높다고 하였다. 따라서 구직자들에게 취업 관련 멘토링이나 컨설팅을 통해 객관적이고 공정한 평가적 지지를 제공하여 이들의 구직효능감을 향상시킬 필요가 있다.

        넷째, 구직자의 자기효능감과 사회적 지지가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본 결과, 자기효능감(하위요인: 학업적 효능감, 자기조절 효능감)과 사회적 지지(하위요인: 평가적 지지)가 구직효능감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은 학업적 효능감, 평가적 지지, 자기조절 효능감 순이었다. 따라서 구직자들을 위한 취업교육프로그램을 개발할 때, 학업적 효능감, 자기조절 효능감을 향상시킬 수 있고 평가적 지지를 제공할 수 있는 프로그램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특히 구직효능감에 미치는 영향이 가장 큰 학업적 효능감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학습자들의 특성을 분석하고 그들의 교육 요구를 고려하여 취업교육프로그램이 기획될 필요가 있다.

      

      
        2. 제언
        본 연구의 제한점을 밝히고, 향후 후속연구를 위한 제언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본 연구는 부산지역의 구직자를 대상으로 하였기에 연구 결과를 전국의 구직자로 일반화하여 해석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향후 표집대상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연구를 발전시킬 필요가 있다.

        둘째, 구직효능감과 실제 취업률과의 상관관계를 연구해 볼 필요가 있다. 구직효능감 수치와 실제 취업률과의 상관관계가 파악된다면 보다 실질적인 연구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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